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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 married adult on child-to- 

parent and on parent-to-child financial supports. The data, derived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Research Center at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samples included 367 married adult children who had more than one living 

par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monthly household income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supports that adult children provided to their parents or that the parents 

provided to their child. The expectation of financial supports from their parents in the future 

was a important factor that affected the level of female and male children’s financial supports 

that they received from their parents. The level of instrumental supports from their parents and 

their parents-in-law did influence the level of financial transfers between them. These results 

showed that financial transfers between married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differed based 

on the children’s attitude towards the supporting parents, and whether or not the children 

or parents had alternativ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for financial supports. 

Moreover, the variation in financial supports and benefits showed complex differences 

based on the gender of the children, and based on whether the financial support was coming 

from the respondent’s parents or their partner’s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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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서 성인자녀가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던 시대에는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 

신체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당연한 자녀의 의무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 핵가족화로 

세대가 분리되면서 성인자녀와 부모의 부양 및 도

움은 자원 이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녀와 부모

가 이전할 수 있는 자원에는 시간과 돈, 정서적ㆍ심

리적지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자원의 보유 및 

흐름은 자녀와 부모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되는

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노년기에는 성인자녀의 부

모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경제

적 자원이 감소되는 노년기에도 자녀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기보다 다양한 자원의 제공자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자녀 부모 간 지원은 다면적이며 다방향

성을 띄고(Roberto & Jarrott, 2008) 호혜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자녀와 부모 간 지원의 호혜성은 특정한 시기에 

부모 및 자녀의 요구와 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같

은 유형의 자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선강, 2012). 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점차 감소되므로 자녀가 부

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신체

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유형의 자원 간에 

이루어지는 호혜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소

득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

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호혜적으로 자녀가 부모

에게 신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과거에 노부모로부

터 받은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과거 부모의 지원에 대한 보상 역시 경제적 자원 

이외에 돌봄 등 다른 유형의 자원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Koh & MacDonald, 2006).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와 부모세대의 지원의 호혜성이 다수 확인됨

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경제

적 지원에 이러한 호혜성이 작용하는지에 주목하

였다.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수혜

는 부모세대와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다른 유형의 지원과 교환되고 있는

지를 다루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의 동기요소로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

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혜 받는 동기가 교환이론

에서 주장하는 호혜성에 근거한 것인지 이타주의

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심을 두는 한편 호혜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자녀와 부모의 경제

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보유상태는 연령이나 생활주기 등에 따라 가변적

이므로 부모의 은퇴와 고령화, 자녀의 취업과 결혼 

등의 생애사건과 전환기 경험에 따라 자녀와 부모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유형이 변화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제

공하거나 받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상 또는 교

환으로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유형의 지원, 즉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수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원을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수

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

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이에 대

해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원태도가 동기요인

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태도는 어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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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형성된 가족가치관의 공유, 자녀에 대한 부

모의 부양 기대, 부모자녀관계 등이 복합되어 나타

난 것으로서 경제적 지원행동을 결정하고 지속하

는 동기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과 부양유형은 성

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

의 연구 결과 남성이 부모에게 사적이전을 제공하

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김지경과 송현주

(2008)도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의 81%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것에 비해 딸의 42%가 이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선강(2005)은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여성의 경우 지원유형 중에서

도 도구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데

(Swartz, 2009; Kim et al., 2015) 비해 남성은 경

제적 지원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Lin 

and Yi, 201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전 

역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배희선(2008)은 아들만 있는 가계에서 아들들이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부양을 책임질 것이

라는 보수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조기에 

자녀에게 경제적 통제권을 이양한다고 보았다. 우

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가치와 부모세대의 보수적 

성향을 근거로 한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아들 또는 딸에게 기대하는 부양 역할과 그로부터 

형성된 자녀의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

다.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

전이 자녀에게는 부모 부양의무감이나 가계 계승

보다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

고자 하는 의미(허경옥ㆍ유수현, 2014)로 변화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혼인연령 증

가, 이혼이나 실업,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경제적 독

립 및 가구 독립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인자

녀가 여전히 노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Grundy & 

Henretta, 2006)는 견해는 자녀의 부모부양과 경제

적 지원에 대한 상황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성별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세

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수혜에 아들 또는 딸로

서의 부양의식과 부담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비

교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는 자녀의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행동이 부모세대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또

한 경제적 지원이 도구적 지원과 대체적으로 교환

되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때 부모 

부양과 관련된 성역할의식의 변화, 아들과 딸로서

의 부양행동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라, 또한 지원 대상이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인가

에 따라 세분화하여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자녀와 부모세대 간 자원이전과 

특히 경제적 지원의 호혜적 구조, 자녀의 성별에 따

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행동과 역할 부담, 그리

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또는 도구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부

모세대 간에 주고받는 경제적 지원과 대체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가사노동과 돌봄 등 도구적 지원의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원의 교

환과 지원을 통한 자원 활용의 최적화 및 다양한 

방식의 자원 배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의 부모 지원에 대한 이론적 관점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이론

적 관점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가족 내 자원이전을 경

제적 자원에 한정된 개념으로 접근한다. 경제적 

자원의 이전 또는 교환은 제공 동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이론으로 교환이론과 

이타주의이론은 자원이전의 동기를 대조적으로 설

명한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자원을 제공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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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호혜성에 기초한다. 즉,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

한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은 부모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자녀의 이기적 동기화에 의

한 것으로,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하

는 것은 자녀의 관심이나 도움, 자녀와의 상호작용

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며

(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성인자녀

는 부모로부터의 재분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미래에 부모의 유산이나 자산증여를 기대

할 수 있을 때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

이 높아진다(고선강, 2012). 

이타주의론은 교환이론과 대비적으로 자녀와 부

모 간 지원의 동기를 주장한다. Becker(1991)에 

의해 소개된 이타주의론에 의하면 이타적 가장의 

복지(well-being) 수준은 가족원들의 복지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를 자녀의 부모 지원에 

적용하면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

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

이 감소할 때, 자녀는 자원이전을 통해 부모의 복

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진시킬 것이다(고선강, 2008). 

경제학에서 교환이론이 경제적 자원 이전 동기

의 호혜성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사회학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호혜성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 간 지원을 설명한다. 이 이론을 경제적 관점

에서의 교환이론과 구분하여 사회적 교환이론이라

고 하는데, 사회적 교환이론은 인간관계에서 호혜

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가족관계에 적용하면, 부모 자녀 간 지원의 

동기에 상호호혜성이 내재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부모 자녀관계에서 오랫동

안 받아온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 감정, 경제적 지

원 등의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보상이며, 부모는 

미래에 자녀에게 받을 보상을 기대하고 자녀를 양

육한다는 것이다(김혜경, 2004; Silverstein et al., 

2002).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사회학, 노년학, 노

인복지학 등의 분야에서는 부모 자녀 간 연대와 

지원의 동기를 설명하는 상호호혜성에 관심을 두

어왔다. 

사회적 교환이론 이외에 자녀의 부모 지원을 설

명하는 이론으로 효의식과 같은 규범(Lin and Yi, 

2013)이나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이 자녀에게 부모 

지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Silverstein, 

Conroy & Gans, 2012)는 주장들이 있다. 이를 발전

시킨 것으로 Bengtson & Roberts(1991)은 뒤르켐의 

사회연대의 개념으로부터 소집단인 가족의 구성과 

특유의 유대관계, 응집력 등에 주목해 세대 간 연대

론(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개념을 제시하였

다. 이들은 가족 내 세대연대를 여섯 가지의 영역으

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자녀 부모 간 자원이전과 

관련된 영역은 기능적 연대(functional solidarity)로 

세대 간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을 포함한 다

양한 종류의 상호지원과 자원의 교환을 의미한다

(Bengtson & Roberts, 1991). 이 관점에서는 부모

가 노년기에 자녀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기 보다

는 여전히 자원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지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대상으로 다방향적으로 이루어

진다(Roberto & Jarrott, 2008)고 보는 관점으로, 이

는 사회적 교환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호호혜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자원 이전에 대한 연구

는 경제적 자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성인 자

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대학교육, 결

혼, 주택 구매,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 등과 부모의 

사후 상속에 이르기까지 장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허경옥ㆍ유수현, 2014). 

또한 자녀의 결혼 이후 중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급속한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후불

안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

년기 부모의 노부모 및 자녀세대 부양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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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자원이전의 효과를 노후생활준비, 생활만

족, 행복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발

표되었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은 가계소득과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중년층이 하지 않은 중년층에 비해 노후생활준

비수준을 더 높게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고선강

(2014)은 가계소득계층 하위 집단에 속한 중년층

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이 이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홍성희와 곽인숙(2014)

은 자녀가 노부모에게 수단적 지원 또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나, 부모의 노후생활과 삶

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은 정서적 지원이

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중년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성희(2015)의 연구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부모나 서

로 지원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낮은 반면 자녀에

게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의 행복이 가장 높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

모에 대한 지원행동이 향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생

활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수단적 지원에 비해 정서적 지

원이 더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

는 자녀와 부모 간 지원의 대상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도구적, 정서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다루어 온 자원이전의 

대상과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킨 고선강

(2005), Koh & MacDonald(2006), 한지수와 홍공

숙(2007), 고선강(2008)의 연구는 공간자원, 시간자

원, 경제적 자원 등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전되는 자

원의 유형과 대체성을 분석했다. 고선강(2005)은 

미국 위스콘신 종단연구(Wisconsin longitudinal 

Study)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부모의 금융자산 

이전이 현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시간이나 돌봄을 

제공하는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이 다른 유형의 자원 간에도 이루

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유형의 자원을 제공

할 것인가는 자원제공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자의 

가용자원의 정도, 수혜자의 요구정도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보았다. 특히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시간자원 이전을 분석한 고선강(2008)의 연구는 시

간자원이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돌보기를 통한 시간자원 이전에는 부모의 가사, 

육아 제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경제

적 자원이전과 유산상속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같은 종류의 자

원 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 방문을 

통한 시간자원 제공에는 부모의 가사, 육아 제공과 

같은 과거 부모의 신체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상속, 즉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적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 방문에는 부모의 자산수

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부모방문을 통

한 시간자원 이전에는 경제적 자원, 즉 다른 유형의 

자원이 호혜적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지수와 홍공숙(2007)은 기혼여성과 노부모 간

의 시간자원이전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시간자원의 이전

을 경제적 자원과 같이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 부모로부터 이전되는 시간은 기혼여성의 시장

노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효용을 증

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노부모 또한 자녀에게 시

간자원을 이전시켜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복지

감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때 노부모의 시간이전

이 결국 자녀의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이타주의이

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에서 각 학문영역에서 자원이전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

와 호혜성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 자원이전을 다른 자원과의 관련시키거나 자원

이전의 결과를 가족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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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의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연구들로 진

전되고 있다.

2. 자녀 부모 간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자녀 부모 간 지원에 대한 연구는 지원실태와 

유형을 시작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지원대상인 자원은 주로 경제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자녀와 부모가 경제적 자원

을 제공하거나 받는 이전 실태를 다룬 김지경과 

송현주(2008)는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26.6%가 경

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교류유형

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이윤정과 고선

강(2011)의 연구에서는 중년의 어머니와 기혼자녀

와의 경제적 상호교류가 미혼자녀와의 교류에 비

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결혼 이후에

도 경제적 지원이 상호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김순미

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경제적 자

원을 주고받지 않는 무교류형이 69.74%이며, 받기

만 하는 수혜형이 23.82%, 제공만 하는 유형이 

6.43%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원의 

이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에서 자녀의 소득, 자산, 경

제적 수준 등 경제적 요인들을 주요 요인으로 다

루고 있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 중

년기 가정의 가계소득, 가계자산의 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선강(2014)은 중년기 가계

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위 집단으로 세분화 하여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

자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특히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에서는 하위 집단의 2배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했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

가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연(2006)은 

가구의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

원 이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고선

강(2008)은 자녀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중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

전의 경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Bernheim et al.(1985)의 전

략적 유산상속모형에서는 부모가 자산을 자녀들에

게 상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

녀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자녀들

은 유산상속을 염두에 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

모에게 경제적 자원이나 서비스를 더 제공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 부모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부모 방문과 연락 

횟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산상속모형

과 관련된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성인자녀가 중년기 부모에

게 경제적 자원을 더 빈번하게 제공하였다. 이에 대

해 성인자녀가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필요 또는 요

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

는 것으로,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지원으로 보았다. 

McGarry & Schoeni(1995), Boaz et al.(1999)의 연

구에서는 부모가 부유할수록 경제적 자산을 이전받

을 확률이 적으며,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변수로서 자원을 이전하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모두 경제적 자원의 이전의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경제적 자원 이전에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으로서 

자녀 및 부모의 개인 및 가계특성들을 다룬 연구

를 살펴보면 성인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 지원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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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진다는 결과(진재문, 1999; Cox, 1987)

와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교류가 존재할 가

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견해(McGarry & Schoeni, 

1995)가 있다. 자녀의 연령을 20대부터 50대에 이

르기까지 폭 넓게 조사한 김여진(2017)의 분석에

서는 자녀의 연령이 취업, 경제적 수준과 만족도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즉, 20대와 30대 자녀는 취업자일 때, 40

대와 50대의 경우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부모에 대한 정기적 경제지원을 더 많이 하

였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기적 경제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자녀의 연

령에 따라 생애주기와 자원보유상태도 변화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능력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

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순미ㆍ박미

려, 2008; 진재문, 1999; 김지연, 2006)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었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

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다(Henretta et 

al., 1997; 고선강, 2008)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성

인자녀의 취업여부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가사노

동 및 육아를 위한 시간자원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세대가 취업으로 시간자원이 부족할 

경우 부모로부터 시간자원을 제공받고 자녀는 경제

적 지원을 할 호혜적 자원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나 

지원수준이 높았다(김지경ㆍ송은경, 2004; 손병돈, 

1999; 이윤정ㆍ고선강, 2011, 김여진, 2017).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 교류와 밀접한 관련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만족도

는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없는 자신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평가와 충족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여진(2017)의 분석에서 자녀

의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

한 정기적 경제지원과 비정기적 경제지원의 수준

이 높았던 결과는 가계경제만족도에 따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전통 및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자녀의 성별에 기반을 둔 부모부양 책임자 

의식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중 장남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병돈(1999)의 연구나 중고령자 가구가 아들에게 

받는 경제적 자원 수혜액이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

는 수혜액 보다 많았다는 김순미와 박미려(2008)

의 연구 결과는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부양책임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아들이 

딸보다 재산상속과 부모부양에서 우위에 있다는 

배희선ㆍ최현자(2002)의 연구결과 역시 자녀의 성

별에 따라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친의 취업유무는 부모의 현재 근로소득 유무, 

경제적 상태와 관련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취업 또

는 은퇴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에

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손병돈, 1999; McGarry & Schoeni, 1997)는 결

과나 은퇴한 중고령자 가구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

았던 연구결과(김순미ㆍ박미려, 2008)는 부친의 취

업유무에 따라 성인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

요와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는 

실제 지원행동의 동기요소로 작용한다. 부모세대

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는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과 효의식,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가치관 등을 배

경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하면서 나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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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 능력이 감퇴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

과 지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동기로 작용할 수 있

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교환이론

에 의하면 자원 제공행동은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것이라는 기

대에 근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모 자녀 간 경

제적 지원의 동기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고선강(2012)은 부모의 미래 재정적 

지원이 자녀의 현재 부모에 대한 신체적 지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상속을 받을 가능

성이 있는 중년기자녀가 노부모에게 돌봄을 제공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자원이전은 동일한 자원 뿐 아니라 다른 

자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

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도구

적 지원에 대한 호혜적 교환일 수 있다. Koh & 

MacDonald (2006)는 자원이전의 개념에 다양한 형

태의 자원을 함께 포함해야 하며, 이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선

강, 2008에서 재인용). Cox와 Rank(1992)가 자녀

들이 부모에게 시간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이라고 한 것이나, 부모가 손자녀 양육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하면 성인자녀도 그에 준하는 경제

적 또는 도구적 보상을 한다는 결과(이재림, 2013)

는 부모의 신체적 지원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상

호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혼 성인남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행동의 호혜성을 알아보고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요인, 

지원에 대한 태도, 경제적 지원과 호혜적 또는 대체

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지원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하

는 연구이다. 기혼 자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

을 제공하거나 수혜 받는 이전행동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이전 대상이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인가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부담과 역할

의식이 다를 것으로 보고 경제적 지원 주체의 성별

과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성별과 대

상자에 따른 차이점 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성인남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도, 도

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은 어떠한가?

둘째, 기혼 성인남녀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수

혜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도, 도

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 성인남녀의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

적 지원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태

도, 도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기혼 성인남녀의 배우자부모로부터의 경

제적 수혜에 개인 및 가계특성, 부모 지원

태도, 도구적 지원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

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기혼남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이전빈도이다. 부모세대는 응답자 본인의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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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를 모두 포함하며,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본인의 부모와 처가부모, 여성인 경우 부모와 

시부모를 각각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아

들인 경우와 딸인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수혜 받는 빈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 이전의 상호성을 파

악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빈도와 받는 빈도

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부

모와 경제적 지원 또는 수혜 빈도, 배우자부모와 경

제적 지원 또는 수혜 빈도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이전:

 부모 경제적 지원 

 부모 경제적 수혜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 

 배우자부모 경제적 수혜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 경제적 지원이전 빈도(4문항):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빈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빈도

 배우자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

1=전혀 드리지(받지) 않았다 3=가끔 드렸다(받았다) 5=매우 자주 드렸다(받았다) 

독립변수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

 교육수준

 본인 취업유무

 배우자 취업유무

 월평균가계소득(log)

 가계경제만족도

 

 부친(배우자부친) 취업유무

부모 지원태도 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

 남성(여성)의 부모 경제적 지원 태도

 남성(여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교환자원변수: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본인의 만 연령

본인의 교육연수(년)

1=취업 0=비취업

1=취업 0=비취업

가계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월평균액 log값

현재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5=매우 만족

1= 취업 0=비취업

부모 부양책임이 가장 큰 가족원에 대한 인식

 1=아들 0=기타 

‘성인남성(여성)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정도

성인남성(여성)은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정도

 1=전적 반대 4=찬성도 반대도 아님 7=전적 찬성

장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정도

 1=거의 기대하지 않음 2=약간 기대 3=많은 기대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 도구적 지원(집안일 또는 돌봄) 이전 빈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수혜받는 빈도

 배우자부모에게 도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

 배우자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수혜받는 빈도

1=전혀 드리지(받지) 않았다 3=가끔 드렸다(받았다) 5=매우 자주 드렸다(받았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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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기혼남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특성, 

가계특성변수, 그리고 부친(배우자부친)의 취업유

무이다. 둘째, 부모 지원태도 변수로 조사대상자들

의 부모 부양자 책임자의식 및 실질적인 경제적 부

양부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 그리고 부모

로부터 향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의 세 변수를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부모세대와 경

제적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교환될 수 있는 

다른 지원유형, 즉 도구적 지원빈도를 선정하였다.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가계특성변수는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상태를 반영하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계경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

구의 자료에서는 부모의 소득, 자산과 같이 객관적

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측정되지 않

은 한계가 있어, 이를 대신하는 변수로 부친 또는 

배우자부친의 취업상태를 선정하였다. 이때 기혼

남녀가 자신의 부모와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경

우 부친의 취업유무를, 배우자의 부모와 경제적 지

원을 이전하는 경우는 배우자부친의 취업유무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모에 대한 지원 태도는 ‘성인 기혼자녀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

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정도를 측정한 변수로서, 

경제적 지원을 실행하는 행동에 앞서 동기로 작용

할 것으로 보았다.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자

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와 배우자

에게 하는 경우를 각각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아들 또는 딸로서 부모 

부양과 관련된 책임의식과 역할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남성인 경우 ‘성인 남성으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지원에 대한 태도’를, 여성인 경

우 ‘성인 여성으로서의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지

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값으로 적용하였다. 부모의 

향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현재 및 미래 예

상되는 부모의 증여 및 상속 가능성에 따라 결정

되지만 자녀의 현재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경제적 

지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변수로 보았다. 

성인자녀와 부모세대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을 이전할 수 없을 때 

다른 지원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이전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인 경제적 지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교환자원으로 도구적 지원 제

공과 수혜빈도를 선정하였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 조사한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이다. 한국종합사회조

사는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

로 2015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매년 한국의 주요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를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의 

표본은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다단계 지역확률표집

법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교육받은 면접조사원이 미

리 작성된 설문지를 대면조사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조사대상자 1,052 명 

중 기혼자이며 부모 및 배우자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생존한 30대에서 60대까지 367명을 분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지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세 유형의 독립변수들

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 및 VIF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회귀모형에서 VIF 계수는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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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8.3%로 남성에 비

해 많았다. 연령의 평균은 약 45세이며, 이들을 30

대, 40대와 50, 60대로 구분했을 때 각각 63.5%, 

36.5%로 30대와 4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취업

상태는 본인이 취업한 경우 74.9%, 배우자가 취업

한 경우 73.8%로 각각 취업자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표 2).

가계관련변수 중 월평균가계소득은 약 547만원

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높은 취업률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3.26으로 보

통을 약간 상회한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주

로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보다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녀 또는 가족원 모두에게 있

다고 보는 경우가 78.9%로 훨씬 많았다. 이는 부모

를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성인 자녀세대

가 부모의 부양에 대해 장남 또는 아들 위주의 책

임의식을 고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에 대한 지원태도를 자녀의 성별과 지원대

상에 따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부모에 대

한 경제적 지원에 비해 본인부모에 대한 지원에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도 본인부모

에 대한 지원태도가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태도에 

비해 약간 더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기혼남성과 여

성 모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우자부

모에 비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자신의 부모로부터 장래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정도는 3점 중 1.2점이었다. 즉, 부모가 고령화되었

을 때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과 호혜적으로 교

환할 수 있는 도구적 지원빈도는 전반적으로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빈도가 부모로부터 

받는 수혜빈도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제

공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여성

153

214

41.7

58.3

연령                   30-40대

 50-60대

233

134

63.5

36.5

본인 취업유무         취업

 비취업

275

92

74.9

25.1

배우자 취업유무    취업

 비취업

240

85

73.8

26.2

부모부양책임자의식    아들

기타 

77

288

21.1

78.9

부친(배우자부친)취업유무   취업

 비취업

76(63)

132(89)

36.5(41.4)

63.5(58.6)

평균 표준편차

연령 45.98 9.089

교육년수 14.16 2.808

월평균가계소득(만원) 547.90 375.046

가계경제만족도 3.26 1.075

부모 지원태도 : 

 남성의 본인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남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여성의 본인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여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5.085

4.956

4.983

4.965

1.254

1.327

1.303

1.287

1.319

.501

교환자원변수 :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2.758

2.129

2.516

2.087

1.087

1.219

1.024

1.082
 * 변수에 따라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음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367) 

2. 기혼남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이전 실태

기혼남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상호적으

로 이전하는 실태를 알아보았다(표 3). 이들은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기보다

는 제공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대상별로는 부모

에 대한 제공과 수혜가 배우자부모에 대한 것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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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높았다. 그러므로 본 조사대상자들은 자녀로

서 부모세대에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어느 정도 담

당하고 있는 편이며, 배우자부모보다는 자신의 부

모에 대한 부양을 더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지원 이전실태:

 부모 경제적 지원 

 부모 경제적 수혜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 

 배우자부모 경제적 수혜

3.087

2.008

2.929

1.968

1.109

1.033

1.076

0.953

 빈도 백분율

경제적 지원 이전유형:

 상호지원형

 제공형

 수혜형

 상호 무지원형

83

184

33

64

22.8

50.5

9.0

17.5

<표 3> 기혼자녀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이전 실태 (N=367) 

한편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

적 지원과 수혜 빈도를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동시에 

수혜 받는 유형을 ‘상호지원형’, 부모세대에 지원하

면서 수혜 받지 않는 유형을 ‘제공형’, 지원하지 않

으면서 수혜 받는 유형을 ‘수혜형’, 지원과 수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을 ‘상호 무지원형’으로 

구분한 결과 제공형이 가장 많은 50.5%에 달하며, 

수혜형이 가장 적은 9.0%였다. 상호 지원형은 

22.8%, 상호 무지원유형도 17.5%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중년층과 초기 노년층에 해당하는 본 연구대

상자들의 약 73%는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부모

세대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

모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절

반에 달해 부모 부양과 지원에 대해 부담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모 및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 및 수혜의 영향요인

1) 기혼남녀의 부모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4). 기혼남성의 부모 경제적 지원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첫째, 본인과 배우

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변수, 둘째, 부모 부

양책임자의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

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로 구성된 태도 변수, 

셋째,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과 교환될 수 있는 자

원인 도구적 지원의 제공 및 혜택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남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태도가 경제적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이며, 평소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실제 경제적 지원 행동을 더 많

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향후 부모로부터 경제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적을수록 부모에

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의 미래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현재 경제적 상

태 또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양

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

혼남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지원태도변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부모

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의 딸이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수록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이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경제적 지원

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기혼여성

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도구적 지원과 동

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부모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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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주로 부모 지원에 대해 가

지고 있는 평소의 태도와 자녀로서의 역할의식에 

의해 결정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남성(N=153) 여성(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교육수준

 본인 취업유무(취업)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월평균 가계소득(log)

 가계경제만족도

 부친 취업유무(취업)

-.510

.022

-.633

.024

.321

.121

.106

-.1157

.051

-.108

.281

.273

.121

.269

-.021

-.002

.249

.107

.066

-.068

-.335

-.008

-.004

.111

.024

.034

-.065

-.145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 경제적 지원 기대

-.104

.330

-.517

-.040

.315**

-.243*

-.210

.341

-.041

-.068

.421***

-.041

교환자원변수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249

.187

.209

.200

.380

.048

.380***

.056

상수 -1.286 .067

R² (Adj-R²) .401 (.281) .383 (.305)

F 값 3.343** 4.905***

*p< .05 **p< .01 **p< .001 

<표 4>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영향 요인 

2) 기혼남녀의 부모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

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기혼남성이 부모로부

터 받는 경제적 지원 수혜를 종속변수로,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 변수, 부모 지

원태도변수, 교환자원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했

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혜택,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 가계경제만족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본인의 취업유무의 순으로 영향

을 미쳤다. 취업한 기혼남성이 비취업자에 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더 받는 경향이 있었고, 

가계경제만족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수혜를 더 받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취업 기혼남성의 근로소

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경제상태에 미치

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필

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선강

(2012)의 연구에서 자녀의 취업여부가 소득과 관

련된 변수로서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는 취업자녀의 소득 충분성 또는 적정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 이

전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McGarry 

& Schoeni(1995)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

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

을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받는 빈도가 높

았다.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경제적 지

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노후 경제적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는 현재 경제적 상태의 양호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을 받는 수혜 빈도 또한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혼남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와 교

환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경제적 

수혜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

와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파악되었다. 동시에 부

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이 경제적 수혜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자녀와 부모의 지

원행동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돌봄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상호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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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남성

(N=153)

기혼여성

(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교육수준

 취업유무(취업)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월평균 가계소득(log)

 가계경제만족도

 부친 취업유무(취업)

.137

.042

1.040

.335

-.0102

-.331

-.030

.043

.067

.183*

.148

-.053

-.309**

-.013

-.298

-.020

-.177

.080

.073

.006

.051

-.120

-.049

-.085

.020

.040

.070

.107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부모 경제적 지원 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19

.103

.513

-.047

.101

.248**

.101

.033

.355

.035

.044

.187*

교환자원변수

 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398

-.102

.334**

.348**

.058

.392

.062

.496***

상수 -.604 .321

R² (Adj-R²) .572 (.486) .432 (.360)

F 값 6.680*** 6.023***

*p< .05 **p< .01 ***p< .001

<표 5> 기혼남성 및 기혼여성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의 영향 요인 

기혼여성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혜택이었

다. 기혼여성의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는 부모로부

터의 경제적 수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

모 지원태도 변수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부모의 재

정적 지원에 대해 기대감이 클수록, 그리고 부모로

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빈도가 높을수록 현재 부

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수혜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

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도구

적 지원 수혜로 나타난 공통점을 보였다. 즉,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의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

을수록 경제적 지원 또한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남

성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호혜적으로 자신 

또한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여성은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과 무관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차이점을 보였다.

기혼남성과 여성은 모두 부모의 미래 경제적 지

원에 대해 기대할수록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는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교환이

론에서 주장하는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자원이전

과는 다른 경향이다. 교환이론을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에 적용하면, 자녀

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

대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녀는 유산이나 자산

증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선강, 2012). 이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부모의 양호한 경

제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자녀가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수혜 받는 빈도를 증가

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3) 기혼남녀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의 영향요인

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배우자부

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가 유일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였다. 즉, 평소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

적 지원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실제로 지원

하는 빈도가 높았다.

기혼여성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에 대한 중

회귀분석에서는 개인적 변수 중 교육수준이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빈도 또한 높았다. 또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

제적 지원 태도가 경제적 지원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 교환자원변수인 배우자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

적 지원 빈도는 경제적 지원 빈도에 가장 큰 영향

력을 가지는 변수였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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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모 지원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도구적 지원

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성과 여성이 배우자부모에게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에는 평소 경제적 지원에 찬

성하는 태도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공통점을 보였다.

기혼남성

(N=153)

기혼여성

(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교육수준

 취업유무(취업)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월평균 가계소득(log)

 가계경제만족도

 배우자부친 취업유무(취업)

-.169

.002

.1.038

-.221

.144

.168

-.269

-.060

.004

.112

-.101

.071

.166

-.122

.544

.127

.212

.426

.290

.045

-.038

.114

.248*

.101

.078

.148

.047

-.018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298

.328

-.113

.121

.360**

-.053

.430

.316

-.162

.130

.337**

-.086

교환자원변수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252

.147

.203

.162

.442

-.128

.423***

-.126

상수 -2.199 -3.818

R² (Adj-R²) .399 (.275) .445(.345)

F 값 3.207** 4.418***

*p< .05 **p< .01 ***p< .001

<표 6> 기혼남성 및 여성의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영향 요인 

4) 기혼남녀의 배우자부모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녀가 배우자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

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표 7>과 같다. 기혼남

성이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제공빈

도와 수혜빈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종속변

수인 경제적 지원과 교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도구적 지원변수 중 기혼남성이 배우자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수혜 빈도

가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수혜빈도도 증가하였

다. 즉, 기혼남성은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을 수혜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또 지원 받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혼남성과 배우자

부모 간 자원이전에는 호혜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이 배우자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수혜의 

영향요인은 배우자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혜택 빈도가 유일하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빈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 또한 높았다. 

기혼여성의 경우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

혜를 받을 때와 같이 도구적 지원을 받으면서 동

시에 경제적 지원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혼남성

(N=153)

기혼여성

(N=214)

B β B β

개인 및 가계특성변수

 연령(50-60대)

 교육수준

 취업유무(취업)

 배우자 취업유무(취업)

 월평균 가계소득(log)

 가계경제만족도

 배우자부친 취업유무(취업)

-.095

.014

.893

.128

-.297

-.041

-.212

-.042

.040

.119

.072

-.181

-.050

-.119

-.129

-.056

.370

1.065

-.422

.108

.351

-.026

-.108

.171

.190

-.210

.111

.161

부모 지원태도변수

 부모 부양책임자의식

 배우자부모 경제적 지원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072

.002

-.123

.036

.002

-.071

-.676

-.107

.173

-.200

-.112

.090

교환자원변수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제공

 배우자부모 도구적 지원 수혜

.484

.183

.482***

.249*

.028

.444

.026

.428***

상수 1.446 3.327

R² (Adj-R²) .443 (.328) .380 (.268)

F 값 3.848*** 3.376**

*p< .05 **p< 01 ***p< .001

<표 7> 기혼남성 및 여성의 배우자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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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

는 기혼자녀세대의 특성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

도,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또는 대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적 지원 등 다양한 변수들이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및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

혼자녀가 아들 또는 딸인가에 따라, 그리고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는 대상이 부모 또는 배우자부

모인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징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 부모 간 경제적 지원행동의 중요한 동기요

소로 연구되어온 자녀의 소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수준 또는 자산

수준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행연구들(김지경ㆍ송은경, 2004; 김지연, 

2006; 고선강, 2008)과 차이가 있다. 기혼남성이 부

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본인의 취업상태와 

가계경제만족도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

고 취업유무나 월평균소득, 가계경제만족도 등 가

계특성이 경제적 지원 및 수혜빈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부모 

경제적 지원에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

도요인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수혜

에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

태도는 부모 및 배우자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행동

에, 부모의 향후 지원 기대수준은 부모의 지원을 받

는 행동에 중요한 동기요인이었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상황보다 부모 지원과 부양에 대한 책임의

식과 수용적 태도가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을 교환

하는데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소득, 자산과 같은 변수들이 측정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현재 및 미래 경제

적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투입한 결과 기혼남성과 여성이 부모의 경

제적 수혜를 받는 빈도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

다. 즉,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미래에 자신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될 때 수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50대 이

상 중고령자의 자녀와 경제적 자원교류를 분석한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월

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소유자일 때 자

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컸던 결과

와 연결시켜 볼 때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자녀가 수혜 받

는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기혼

남녀의 경제적 수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

리 남성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는 부

적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수록 현재 부모에게 경

제적 지원을 많이 하였다. 부모의 향후 경제적 지

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현재 부모의 경제적 수준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혼남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에게 지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지원태

도변수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이타주의론을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에 적용한 

고선강(2008)에 의하면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

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

으로 어려울 때 자녀는 자원이전을 통해 부모의 복

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

진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이 향후 경제적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낮은 부모, 즉 현재의 경제상

태가 열악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함으로

써 부모 뿐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오랜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서 받아온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답의 상호호혜규범으

로 설명하는 사회적 교환 관점(Hollstein & Bria, 

1998을 정진경ㆍ김고은, 2012에서 재인용)으로 해



기혼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수혜의 영향 요인

－95－

석할 수 있다. 즉,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래의 보상이나 기대에 근거하기보다 고령

화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

한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보편

적으로 형성된 호혜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자녀와 부모의 자원이전은 같은 형태의 자원으로 

상호 이전되는 경우와 특정자원의 충분성 정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교환되는 경우가 있다

(고선강, 2008). Koh와 MacDonald(2006)는 자녀와 

부모 간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대상으로 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모세

대의 은퇴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기혼자녀와 부

모세대가 소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혼자녀가 

부모세대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이와 교환될 

수 있는 다른 자원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경제적 지

원과 교환 또는 대체될 수 있는 가사노동과 돌봄 등 

도구적 지원 변수는 특히 기혼남성이 자신의 부모

와 배우자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이 부모 또는 배우자부

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행동은 자신이 부모세대

에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정도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자녀

와 부모세대간 지원이 다양한 자원과 호혜적으로 

교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

혜성이 다른 종류의 자원으로 성립된다는 선행연구

(Henrreta et al., 1997; Koh & MacDonald, 2006; 

고선강, 2008)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나타난 호혜적 교환은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환이론에서 의미

하는 장기적 관점의 자원이전, 즉 부모로부터의 과

거 자원이전 또는 미래 예상되는 자원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교환

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과 

수혜를 자녀의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라 부모 지원에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있으며 차

이점 또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는 기혼남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태도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가, 여성의 경우 역시 경

제적 지원 태도가 영향을 미치며 그 이외에 도구

적 지원 제공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기혼남성과 여성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

로 지원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 태도 변수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교환자원인 도구적 지원의 수

혜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에 영향을 미쳤

다. 즉,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

는 기대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도구적 수혜를 받을 

때 동시에 경제적 수혜를 받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남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는 여성

에 비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차이점이 나

타났는데, 본인의 취업유무와 가계경제만족도 등 가

계특성의 영향이 유의했다. 본인의 취업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요인이나 가계경제상태의 부적 영

향력과 관련지어 볼 때 연령대가 낮거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자녀가 근로소득으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상태로 유추된다. 또한 남성은 여성

과 달리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수혜를 받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기

혼남성과 부모의 지원은 다른 유형의 지원을 호혜적

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한편 기혼남성과 여성의 지원태도는 배우자부모

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유사

성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도구적 지원 제공 또한 

영향을 미쳐, 기혼여성은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동시에 도구적 지

원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교육수준이 정

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여성의 여러 특성과 상황이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

에는 기혼남성과 여성의 도구적 지원 수혜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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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부모로부터 도

구적 수혜를 받을수록 경제적 수혜도 많이 받는데, 

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수혜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남성의 경우 

도구적 지원 제공빈도가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므

로 남성은 배우자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

면서 수혜를 받는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은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여성이 경제적 지원

과 도구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젊고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가사

노동과 육아, 경제적 보조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혼남성과 여성

이 부모세대와 경제적 지원 또는 수혜를 받는 과

정에서 남녀의 지원태도와 도구적 지원이 영향요

인으로 부각된 유사성을 보인 한편 개인 및 가계

특성의 유의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혼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지원이

전의 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 따른 차이와 

복합되어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성별은 성에 기

반을 둔 자녀의 역할 기대와 관련 있으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수혜 받는 자녀가 아들 

또는 딸인가에 따라 부모 지원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기대에 따라 자녀가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 받는 빈도와 영향요

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 아들 또는 딸로서, 그리고 배우자

부모에게 사위 또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따라 경

제적 부양태도 또는 실질적인 부양부담과 행동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자녀 부모 간 경제적 지원과 수

혜에서 경제적 자원 이외에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태도가 경제적 지원행동의 동기요인으로 큰 역할

을 할 수 있으며 부모세대와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다. 자녀의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수혜는 자녀 뿐 아니라 부모의 현재 및 미래의 경

제적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데, 부모 세대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요인들이 조사되지 않아 분

석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영향요인이 자녀의 경

제적 상태에 집중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자녀의 

연령이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집단으

로 정교한 분석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연령을 제한하거나 또는 범주화 후 연령집단 

별 비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조사대상자수

의 한계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비교, 자녀 및 부모세대의 경제적 상태 

세분화에 따른 비교 등을 시도해 분석을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자녀와 부

모세대 간 경제적 지원과 수혜가 도구적 지원과 

같이 이전되는 현상은 연구대상을 시간 자원과 정

서적 지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서 도구

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대신 

노인주거시설 및 부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와 부모세대가 점

유하는 공간적 거리와 공간 인지에 따라 지원 및 

교환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 자녀 부모 간 공간적 

거리와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령사회

에서 자녀세대와의 지원과 교환을 유지하는 관점

을 고려한 부모세대를 위한 주거 및 부양시설에 

대한 정책방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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